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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율현공원이 200여 미터의 ‘세곡의 꽃길’을 새
로 조성하고 시민에게 선보인다. 율현공원은 올 상반기에 시민이 일

상 속에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‘매력가든’을 3개소 추

가하여 총 4개소의 매력가든을 조성한다.

○ 서울시는 지난 3월 7일 ‘매력가든 동행가든 프로젝트’를 통해 서울시 곳곳

에 변화와 다채로움이 있는 매력가든 1,000여곳을 조성한다고 밝힌 바

있다.

 율현공원 관리사무소 초입부터 세곡정을 지나는 산책로를 따라 폭

0.5 미터, 길이 2백여 미터로 조성한 ‘세곡의 꽃길’은 봄소식을

알리는 노란 수선화, 분홍색과 보라색의 무스카리 구근 각 1천 개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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율현공원에서 12,000본 봄꽃 단장한 꽃길을 걸어보세요

- 서울 강남 율현공원 세곡정 주변 봄기운 선사하는 매력 가든 ‘세곡의 꽃길’ 조성

- 2백여 미터 꽃길에 화구근, 꽃씨 등 총 5,000본 및 공원 곳곳 7,000본 식재

- 맞이정원, 사색정원, 쉼터정원 등 다채로운 매력가든 지속 조성해 나갈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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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뒤를 이어 개화할 샤스타데이지 2천 본, 꽃잔디 1천본을 식재하였다.

또한 봄부터 가을까지 개화할 꽃양귀비, 상록패랭이, 수염패랭이,

코스모스 꽃씨를 각 1Kg씩 혼합파종하여 계절마다 순차적으로 다채

로운 색의 꽃이 만개할 예정으로 어느때 공원을 방문해도 색다른 정원을

만나볼 수 있다.

 더불어 율현공원 곳곳은 데이지, 라넌큘러스 등 봄꽃 14종 7천본을

심어 봄기운을 더했다. 상반기 중 맞이정원, 사색정원, 쉼터정원으로

이름 붙인 매력가든 3곳도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.

○ 맞이정원: 율현공원 초입에 위치하여 방문객 맞이, 계절맞이 의미로 조성

○ 사색정원: 율현공원 책쉼터 진입 전 잠시 머물러 감상하며 생각(思索)할

수 있는 사계절 색이 변하는(四色) 정원으로 조성

○ 쉼터정원: 책쉼터와 연계된 정원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휴게공간 제공

 또한 ‘꽃’을 특화한 거점형 꽃정원이 조성 중으로 조성이 완료되면

율현공원 어디에서나 각각의 특색을 갖는 다양한 정원을 만나고 감상

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‘율현공원 거점형 꽃정원’은 지난해 5월 발표한 정원도시 서울 구상의

일환으로서 서울시 권역별 거점 공간에 대규모 특화정원을 조성하는

사업으로 서울 동부권역에서는 율현공원이 대상지로 선정되어 동부

공원여가센터에서 조성 진행 중이다.

□ 김인숙 서울시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은 “많은 시민이 율현공원의 정

원에서 봄의 정취를 가득 느끼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일상을 아

름답게 채워나가시길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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